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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하연

 요즘 폭염에 따른 이상기후로 일터를 포함한 우리 일상 생활이 더위와의 한
판 힘겨운 사투인 것 같다.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 시 폭
염경보를 발령하는데, 금년에는 폭염경보가 수시로 발령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
히 요즘처럼 고온이 지속되고, 강수량이 적은 시기는 공장 배출물질과 햋빚이 
반응하여 오존이 생성됨으로써,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. 

 이곳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폭염이 장시간 지속하고 고온에 취약한 인화성 물
질 취급시에는 더욱 더 화재,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. 아
울러 철골 구조물 등 철재 플랜트 건설공사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열사병이나 
화상 위험도 잠재되어 있어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(물, 그늘 및 휴식)외에 피
부노출 최소화 복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. 

 말복이 지났지만 아직도 폭염에 따른 일터에서 위험은 방심할 문제가 아니며, 
금년의 경우에는 우리지역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대정비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
되고 있는바, 대정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수시로 제거하는 노력이 
필요할 것이다. 산업현장을 들여다 보면 과열에 따른 기계적 위험, 외부 체류
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상 위험과 물질 취급 부주의에 따른 화재 폭발 위험 등
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위험요소들이다. 평소에 꾸준히 이러한 상황과 조건이 
만들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. 

 끝으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수국가산단에서 
사전에 차단되었으면 한다. 항상 일터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
공동체 의식을 갖고 본인의 안전과 서로간에 배려라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해야
겠다.


